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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종교 개혁 

종교 개혁 450주년을 맞이하여서 그 게혁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 

떤의의가 있느냐 하고 묻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된다. 프로테스탄트 

가 제 2의 종교 개혁을해야한다든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재해석하 

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역사적인 필연성에 대해 눈을 돌이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450^ 동안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기틀이 되어왔고 

ᅳ칼빈과 루터의 교훈이라면 금과옥조로 지켜 오던 교회가 이제 신앙 

의 전체성이라는 견지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재해석을 해 보자고 하 

는 것도 하나의 혁명적인 경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인 재해석이 어떤 기발한 새 신학을 고안하 

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말로는 뻔한 것이요, 현대 신학이 그 

렇게 안이한 상아탑의 산물이라면 아무리 재치있는 구상과 표현을 

하여도 현실 앞에서는 신앙적인 힘과 타당성을 가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주어진 구체성과 상황 속에 뿌리를. 박고 반성하지 않은 신 

학은 울리는 팽과리 소리와 같다. 

한국의 사회 개혁에 대한 책임 문제도 기독교적인 사회 원리 문 

제로 다룰 수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긴박한 문 

제가 무엇인가를 먼지 진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 문 

제는 경제적 인플레와 조직적인 부패 그리고 인구증가로 집약할 수 

있다. 경제 부흥에 따르는 인플레이션과 부패는 쌍둥이와도 같다-

이러한 부패와 인플레의 상호 작용을 체크하는 장구한 대책이 있어 

야 할 것이다, 교회가 이러한 부패와 인플레， 그리고 인구 둠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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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부의 균배 문제가 경제 부홍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앞서 권력의 분배가 더 근본적인 것이다. 권력의 분배가 고르지 못 

한 데서 부의 균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 

이다. 그러면 권력의 분배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강력한 중앙 집권이라는 정치적 제도 밑에서 어떻게 하면 다원적인 

대의 정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먼저 자유당 시대부터 숙 

제가 되어 오던 지방 자치제의 실시를 촉진시켜야 한다. 

지방 자치제 실시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따른다는 것은 시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으로 볼 때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내 

가 뽑은 사람이 다스린다는 정신이 한국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 

퍼지지 않고서는 민주주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회는 

그 처해 있는 고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력의 분배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대답은 지방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농 

업 협동 조합이라는 관계 기구에 들어가서 비능율성과 부패성을 지 

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일 것이다. 

하비 “콕스가 세속 도시에서 지적한대로 현대교회는 감상적인 

자선 사업을 할 때는지났다 할 수 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선 

을 행하는 일보다 현실적인 정치 구조의 부패와 무관심에 도전하고 

인간 구원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 예로써 

이 혹인 빈민굴의 사회 문제를 백인들의 구제 사업이나 

미봉책에 의지하지 않고 정치 구조 속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발언 

권을 얻어가지고 흑인들과 빈민굴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사회 개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사회 구조 속의 병폐를 제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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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고 또 이러한 악의 세력에 대한 비타협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재의 한국에 있어서 사회 개혁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내는 일이 필요한 동시에 교회가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하여 깊은 

！관찰과 참여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대 교회는 신앙 고백 중심이 아니라 생명과 삶을 중심으로 하 

V 교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회의 개혁을 등한히 할 수는 없다. 

； 교회의 정치 구조에는 민주주의 대의 정치의 원형이 있다. 이제 

한국에서 정말로 다원적인 민간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고취되어야 

만 사회 개혁의 기풍이 생겨질 것이다. 교회는 이 점에서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 자발적인 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개혁 정신을 고 

취하는데 앞장을 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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